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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아레스,�유벤투스이적임박?

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에서 리오
넬 메시와 한솥밥을 먹은 루이스 수아레스
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(유벤투스)와 함께
할 수 있을 것 같다.
스카이스포츠는 2일(한국시간)�“유벤투

스의 수아레스 영입이 임박했다.�구단과
선수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”고 전했다.
우루과이 출신 공격수 수아레스는 리버

풀(잉글랜드)을 거쳐 2014년부터 바르셀로
나 유니폼을 입었다.�메시,�네이마르(파리
생제르맹)와 함께‘MSN’라인으로 활약했
다.�
하지만 새롭게 바르셀로나의 지휘봉을

잡은 로날드 쿠만 감독을 통해 사실상 퇴
출 수순을 밟고 있다.�쿠만 감독이 수아레
스에게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
으로 전해진다.
수아레스는 바르셀로나에서 총 283경기

에 출전해 198골을 기록,�날카로운 공격력
을 증명했다.
2015~2016시즌 40골로 라리가 득점왕에

올랐고,�2015~2016시즌부터 3연속 도움 1
위를 차지했다.
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중심으로 유럽 정

상에 도전하는 명문 클럽이다.�수아레스
입장에서도 매력적이다.�바르셀로나와 수

아레스의 계약이 정리되면 이적 절차에 급
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.
앞서 메시도 이적 의사를 밝힌 가운데

바르셀로나의 공격진 개편이 불가피해 보
인다.�� /뉴시스

외신“원칙적합의”…바르셀로나와계약정리시절차밟을듯

최대위기직면한프로야구

어렵게 출발한 2020�KBO리그가 첫 신종 코로
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�선수 확진자의
발생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.�
처음 선수 확진 소식이 들린 것은 지난달 31

일이다.�고열 증세를 보인 한화 이글스 재활군
에 머물던 투수 신모씨가 코로나19�검사 결과
양성 반응을 보였다.�
하루 뒤인 1일에는 육성군 소속 투수 김모씨

가 추가 확진자로 밝혀졌다.�재활군과 육성군
등 97명의 한화 퓨처스 선수단 검진 대상 중
45명이 음성,�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.�50명
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.�
개막 후 4개월 가량 확진자‘0’을 유지하며

결과적으로 방역에 성공해 온 프로야구계는
선수 확진자의 발생에 발칵 뒤집혔다.�
일단 퓨처스리그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

다.�한화가 속한 북부리그는 이번 주까지 모든
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.�KBO는 한화의 경우
다음 주에도 경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.�
최악의 경우 1군 경기에도 파장이 미칠 수

있다.�지난 4월 KBO가 발표한 코로나19�대응
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
과 접촉자(자가격리 대상자)의 범위가 리그 진
행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시 긴급실행위
원회를 통해 중단을 논의한다.�
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1군

선수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가 나오면 리
그의 중단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.�
가뜩이나 얇은 선수층에 허덕이고 있는 한화

는 이번 사태로 운용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.
50명의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밀접접촉자
와 자가격리자가 분류되면 정도에 따라 해당
선수는 일정 기간 출전이 불가능하다.��
상당수가 자가격리자가 될 것으로 보여 한화

는 2군에서의 콜업이 어려울 전망이다.�신모
선수와 밀접 접촉해 코로나19�검사를 받았지만
음성 판정이 나온 현 1군 선수 2명의 출전도
장담할 수 없다.�
KBO�관계자는“보건 당국에서 어제부터

CCTV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
촉자를 확인 중이다.�자가격리자가 되면 출전
은 불가능하다”고 설명했다.� /뉴시스

김광현(32·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)은 2일(한국시간)�미국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‘2020�메이저리그(MLB)’신시내티 레즈와의 원
정경기에 선발등판,�5이닝 3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다.�

김광현,�시즌 2승 수확
‘KK’김광현(32·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)이
시즌 2승을 수확했다.
김광현은 2일(한국시간)�미국 신시내티의 그

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‘2020�메이
저리그(MLB)’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
선발등판,�5이닝 3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
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.
지난달 23일 신시내티전에서 메이저리그 데

뷔 첫 승을 올렸던 김광현은 이날 시즌 2승을
달성했다.�시즌 평균자책점은 1.08에서 무려
0.83으로 끌어내렸다.
이날 김광현은 92마일(148㎞)에 이르는 직구

와 슬라이더 커브,�체인지업을 앞세워 신시내
티 타선을 제압했다.�스트라이크존을 폭넓게
활용하는 제구력과 주무기 슬라이더가 주효했
다.�이제 메이저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
을 보였다.
경기 초반부터 폭발한 타선의 지원도 김광현

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.
김광현은 이날 편안하게 마운드에 올랐다.�세

인트루이스 타자들은 1회초 신시내티 에이스
소니 그레이에게 5안타로 6점을 뽑아 강판시켰
다.�2회 두 번째 루카스 심스를 상대로 브래드

밀러가 투런 홈런을 날려 쐐기를 박았다.
김광현은 1회말 선두타자 조이 보토를 상대

로 풀 카운트 끝에 볼넷을 내줬다.�심호흡을
한 김광현은 다음타자 닉 카스테야노스를 유
격수 땅볼로 유도해 병살타를 이끌어냈다.�이
어 김광현은 맷 데이비슨을 5구 만에 결정구
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.
2회도 순항했다.
김광현은 직구,�커브와 함께 슬라이더를 결정

구로 선두타자 에우헤니아 수아레스를 삼진으
로 잡아냈다.�마이크 무스타커스 역시 슬라이
더로 삼진을 솎아냈다.�이후 아리스티테스 아
퀴노에게 풀카운트 끝에 볼넷을 내줬지만,�호
세 가르시아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고 이
닝을 종료했다.
9-0의 리드를 안고 3회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

은 아키야마 쇼고를 9구 만에 좌익수 뜬공으로
잡아냈다.�그러나 커트 카살리와 보토에게 연
속 안타를 맞고 1사 1,�2루 위기에 처했다.�
김광현은 흔들리지 않았다.�카스테야노스를

또다시 유격수 병살타로 처리했다.�김광현은
몸쪽 직구 2개에 이어 바깥쪽 직구를 던져 범
타를 유도했다.
김광현은 4회 1사 후 수아레스에게 3루선상

으로 빠지는 2루타를 맞았다.�그러나 김광현은
중심타선을 상대로 흔들리지 않았다.�무스타커
스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후 아퀴노를 3루
수 앞 땅볼로 잡아냈다.�또다시 위기 관리 능
력을 발휘했다.
김광현은 5회 첫 삼자범퇴를 기록했다.�가르

시아와 아키야마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
김광현은 카살리를 몸쪽 낮은 슬라이더로 처
리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.
세인트루이스는 6회까지 무려 18안타를 때려

내 13점을 올렸다.�이날 23안타를 친 세인트루
이스는 16-2로 대승을 거뒀다.
3연승을 올린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14승13패

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달리고
있다.�� /뉴시스

MLB�신시내티와원정경기서

5이닝무실점호투로승리

세인트루이스,�16-2로크게이겨

코로나19�선수확진자발생

“자가격리자되면출전불가능”

‘혼’실린호투


